
 

차세대 지도자 네트워킹 모임 

 

4/14 윈도우 뉴 제너레이션은 현재 80% 이상 교회학교가 없고 청년 세대가 사라진 심각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린이 및 청년 사역을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네트워킹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제 1 차 네트워킹 모임에는 7 분 젊은 차세대 지도자가 참석하십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이 

모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7 분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남화 전도사 (대구 대흥교회): 대구에서 어린이 및 다음세대 사역이 가장 활발한 대흥교회 

(정명철 담임목사)에서 대안학교 포함 다음세대 사역을 총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으로, 

특히 대안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 (약 250 명 학생)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대흥교회는 올 5 월 대구 출산 돌봄 및 4/14 윈도우 컨퍼런스를 호스트했던 건강하고 

다음세대 사역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심성수 목사 (라이프 처치): 서울 중심 종로에 위치한 라이프 처치는 매 주일 170-200 명의 

청년/어린이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203040 세대의 젊은 

교회입니다. 특히 젊은 예배 음악/찬양 전문가들이 이 교회에 합류해 팀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역에 모범적인 교회이며, 개척한 지 수년만에 급성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상구 목사 (당진 동일교회): 한국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이 모이는 동일교회 (이수훈 

담임목사)에서 다음세대 총괄 책임자로 사역하시고, 올해부터 4/14 윈도우 뉴 제너레이션 

글로벌 디렉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4/14 윈도우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충남 당진에서 

4/14 윈도우 컨셉과 전략을 사용해 어린이를 주께 인도하신 이수훈 목사님의 장남으로 

4/14 윈도우 DNA 를 이어받은 다음세대 지도자이십니다. 



이요한 목사 (용산 기쁨의 교회): 현재 청년 선교단체 ‘쉐이커스’ 대표이시기도 한 이 

목사님은 서울 용산에서 청년 중심의 교회를 개척해 현재 수백명 청년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다음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매년 연례행사로 수천명의 청년들을 모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게 하는 ‘쉐이커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웅제 목사 (의정부 하늘샘 교회): 전 목사님은 컴퓨터 게임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현재 약 100 명의 청소년이 매 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청소년에 

특화된 예배 형식을 개발하고 도입해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청소년 맞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5 월 대구 출산 돌봄 및 4/14 윈도우 컨퍼런스 때 강사로 대구 

교역자들과 교회들에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정통령 목사 (김천 더세움교회): 다음세대 중심으로 김천 신도시에 개척된 더세움교회는 

지역주민의 3040 세대가 40%가 되는 지역 특성을 살려 젊은이 중심의 교회가 되어 2011 년 

개척한 지 불과 5 년만에 300 명 이상이 모이는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이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 2 배로 성장했으며, 정 목사님은 부교역자의 삶의 터전은 물론 

그들의 은퇴까지 생각하는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허용석 목사 (천안 모퉁이돌 교회): 허 목사님은 2014 년 5 평 교회당으로 어린이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당시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어 그들의 힘으로 105 평 교회당으로 

이전했으며, 주중에 교회당을 개방해 아이들을 위한 ‘아지트’로 만들어 보드 게임, 태권도, 

만화 등과 함께 라면도 제공하는 평균연령 21.5 세의 아주 젊은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목회자의 사례까지 정하고 드리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7 월 21 일 (월) 오후 6 시부터 10 시까지 이 7 분 차세대 지도자들이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2 층 모모카페 별실에서 모여 한국교회 어린이 및 청년을 살리는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와 이수훈 목사님을 비롯해 다음세대 사역에 이미 검증된 몇 

분의 시니어 목사님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은 뒤에서 위 7 분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멘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차세대 

지도자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기 목사 

4/14 윈도우 뉴 제너레이션 대표 및 이사장 


